
유미 다카하시 (필리핀, 마닐라 출생, 1964~1991) 

 

1964년 마사히로 다카하시 Masahiro Takahashi 雄大 高橋는 필리핀 마닐라 근교에서 태어

났다. 그의 부모는 1961년 필리핀으로 이민 온 후 77년까지 군수용품 생산 공장에서 근무

했다. 마사히로 다카하시는 신체적 장애를 않고 태어났는데, 그의 기형의 원인은 그의 부모

가 장기간 복용한 신경안정제로 인한 것이었다. 양팔이 짧고, 손과 등이 굽은 그의 신체는 

해표지층(海豹脂症, Phocomelia)이라 불리며, 당시 의학적 상황 및 부모의 경제적 사정은 

그를 어떠한 상태로도 호전시킬 수 없었다. 

마사히로 다카하시는 그의 신체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밝은 성격을 유지했다. 17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기 시작했고, 2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여성으로 살기로 

결심했다. (유미 다카하시, Yumi Takahashi 弓美 高橋로 개명) 곧 그는 쉬메일로써 미군 주

둔 지역의 호스트 바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며 그곳에서 약 3년간 근무하였다. 그(그녀)가 22

세 때, 자동차 사고로 오른쪽 다리 하나를 절단하는 불행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호스

트 바에서의 일자리를 잃게 된 그(그녀)는 사창가에 발을 들여 놓게 되었다. 사창가에서 2

년째 되던 해 유미 다카하시는 레즈비언으로 변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더 이상 미군 남

자 사병을 상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스스로 사창가를 떠난 그녀는 그 근방에서 일거

리를 구하지 못하자 절도를 시작하였다. 미군의 물자를 훔치던 그녀는 미군 헌병의 의해 발

각되었고 심한 구타로 인해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되었다. 1991년 그녀는 배고픔과 질병으로 

인해 길거리에서 사망했다.  

그 후 그녀의 사연이 천주교 인권 단체에 알려지게 되었고 언론을 통해 그녀의 비참한 죽음

이 전국에 소개 되었다. 곧 필리핀내의 노동, 인권, 반미, 종교, 교육, 환경, 여성, 사회개혁

단체 등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그의 죽음에 대한 사회 및 의식 개혁을 요구하는 시

위가 대대적으로 발생했다. 죽은 유미 다카하시는 소수자 법적 인정, 장애인의 복지권, 미군 

주둔법규 개정, 노동법 개정, 미성년자 보호 및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 입법화, 환경법 강

화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저항하고 투쟁한 시대의 열사로써 상징화 되었

다. 그러나 단체 간의 이해와 명분이 충돌하여 결국 4개월 만에 이 일은 대중에게 잊혀지게 

되었다.  

당시 유미 다카하시의 죽음에 관여했던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노동단체: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 아시아,태평양지역연맹, 미주지역연맹, 미국노총, 유럽노련, 

세계노조연합, 일본노동조합연합회, 필리핀노동조합총연맹,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전국업종노

동조합회의,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반미단체: 반미투쟁협의회, 

미군기지 확장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석회의, 민족

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전국통일범민족연합, 

미군기지확장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

의회,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인권단체: 게이인권운동단체, 성전



환자인권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필리핀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필리핀여성성소수자네트워

크, 필리핀성폭력상담소,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필리핀

장애인연맹,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인권운동센터, 이주노동자인권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 환경단체: 환경 사랑회, 녹색연합, 환경운동시민

단체, 환경정의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 사회개혁단체: 경실련, 참여연대, 정치개혁시민연대, 

인간성회복운동 추진협의회,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여성단체: 필리핀여성정치연맹, 사

랑의먹거리나누기 운동본부, 필리핀자원봉사포럼 / 종교단체: 불교인권위원회, 천주교 인권

협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기독교 청년회 연맹, 여자 기독교 청년 연합회 


